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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김해 양동리 고분군 321호묘에서 출토된 종장판갑을 보존처리하고 그 구조에 대해 조사하였다. 종장판갑의

처리는우레탄폼에포장된판갑을 해체하여약화된유물의재질을강화하고 원래의형태를복원하는데중점을 두어진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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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양동리 고분군 제321묘는 동의대학교박물관에서

1993년부터 1994년까지 발굴 조사(3차)된 분묘로서 부

곽을 가진 수혈식석곽묘이며 도굴로 인한 유물의 교란이

상당히 심한 상태로 보고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향이며 유물의 배치상태로 보아

침향은 동침이고 석곽의 크기는 길이 415㎝, 너비 185㎝,

깊이 105㎝이다. 목개를 사용한 석곽묘로 도굴로 인해 남

장벽의 서쪽 벽석 일부가 파손ㆍ결실되어 그 부분은 교란

된 상태이다. 풍화된 암반층에 길이 587㎝, 너비 330㎝

정도의 말각장방형 묘광을 235㎝ 깊이로 파고 그 내부에

Abstract We conduct the conservation treatment for the plate armour excavated from No. 321 of Tumulus Group of

Yangdong-ri, Gimhae and examine its structure in detail. In terms of the treatment of plate armour, we strengthen the

quality of material of weakened remains by disassembling the packed plate armour in urethane form and focus on

restoring their original form.

https://doi.org/10.22790/conservation.2005.6.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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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석으로 석곽을 축조하였다. 석곽의 평면 plan은 남장벽

을 먼저 설치하고 서단벽을 설치한 다음 북장벽과 동단벽

을 축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벽석은 전체 7-8단으로 축조

하였으나 남장벽의 서쪽부분은 도굴로 인하여 결실되었

으며 서단벽은 전체적으로 교란이 심한 편이다. 길이 275

㎝, 너비 110㎝ 정도의 범위로 시상석이 동단벽쪽으로 치

우쳐 마련되어 있는데 비교적 작은 할석을 무질서하게 군

데군데 깔아 놓은 상태이다. 양장벽에 접하여 주혈들이

확인되는데 북장벽에서는 9개, 남장벽에서는 6개가 확인

되었다. 이들 주혈들은 석곽의 축조와 내부목곽설치와 관

련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의 주부장처로 판단되는 서

단벽쪽은 도굴로 인하여 교란되고 시상석 일부도 결실된

상태이다. 유물은 고배, 대부광구소호, 연질옹, 소형기대,

광구소호, 통형동기, 철검, 철부, 철모, 철촉, 도자, 곽정,

재갈, 등자, 단갑, 투구 등이 출토되었다.

출토 유물 중 갑주류는 주곽에서 소찰과 함께 출토되

었는데 도굴과 함몰에 의해서 유물에 일부 결실과 왜곡이

있었다(Photo 1). 이 주곽 출토 갑주는 시상의 일부와 함

께 우레탄으로 수습하였고 판갑주위에 있던 소찰편들 중

일부는 따로, 나머지는 판갑과 함께 우레탄 폼으로 수습

하였다. 동의대학교 박물관에서 장기간 보관하고 있던 것

을 2003년 12월에 동의대학교 박물관의 보존처리 의뢰로

국립 김해 박물관에 임시 이관되어 처리를 진행하였다. 

1. 우레탄폼의해체및유물노출

판갑을 에워싸고 있던 우레탄 폼을 소도구, 실톱, 메스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작은 조각으로 분리한 후 해체하였

Photo 1. Excavation of plate armour

Photo 2. Removing of urethane form Photo 3. Before conservation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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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레탄 폼의 해체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그 아래 폼과

함께 엉겨져 있는 거즈와 한지가 나타났다. 거즈와 한지

는 유물 표면을 직접 감싸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메스

와 핀셋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제거하였다. 우레탄 폼과

거즈를 모두 제거 한 후 판갑의 전체 모습을 확인할 수 있

었다(Photo 2-3). 판갑은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시

상과 함께 수습되어 있었고 발굴 당시 좌측부분이 심하게

결실된 상태였기 때문에 수습과정에서 상당한 손상이 염

려 되었다. 갑옷은 크게 좌전동, 우전동 및 후동부로 구분

할 수 있는데 각각의 판들이 구분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유물 상자를 준비하여 판이 겹쳐진 순서대로 수습하였다.

맨 처음 우전동을 수습하였고, 다음에는 후동, 마지막으

로 좌전동을 수습하여 각각의 위치를 표시해 유물상자에

옮겨 담았다.

맨 위에 위치한 우전동은 양호한 형태로 수습이 가능하

였으나 후동판 아래에 있던 좌전동은 외반되고 교란되어

수습 당시 위치 판정이 어려웠다. 수습 당시에 발생할 수

있는 편의 이탈 및 교란을 염두하여 사진 촬영을 실시하

고 간단하게 실측하여 각각의 편 위치를 유물상자에 표시

하였다. 우레탄 폼으로 수습된 개체 이외에도 잔편들이

위치별로 수습되어 플라스틱 상자에 담겨져 있었는데 이

편들도 상자 별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2. 처리전상태조사

수습 당시에 육안조사를 통해 유물의 상태를 점검하며

기록하였고 간단한 실측을 병행하였다. 사진 촬영을 실시

하여 전체적인 형태를 맞춘 후에 1차 X-ray 조사가 이루

어 졌으나 녹혹과 흙 등의 부식산화물이 두껍게 고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부관찰은 어려웠다. 해체된 유물

은 수습 된 후 오랜기간이 흐른 상태였으므로 내부까지

모두 부식되어 철심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 특히 후동

부 경판의 손상이 심하여 작은 조각으로 깨어져 있었으며

맨 아래에 위치하였던 좌전동은 심하게 교란되어 지판의

매수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갑옷의 어깨

쪽과 허리 아랫부분에 소찰들이 여러편으로 포개어져 흙

과 함께 고착되어 있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유물의 이동으로 잔편들이 많이 발

생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편의 이탈과 결실을 방지하기 위

해 저농도의 강화처리를 실시한 이후에 세척 및 접합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3. 녹제거및가접합

수년 전에 발굴되어 이미 지상의 분위기에 익숙해진 유

물이며, 수습 당시 발생된 잔편들로 예비탈염 처리를 실

시하였으나 Cl-의 수치가 낮았으므로 탈염처리는 생략하

였다. 두껍게 고착된 흙을 메스로 제거한 후 에틸알콜을

분무하여 여러 차례 붓으로 세척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에

어브레시브(Sand Blaster)를 사용하여 표면을 정리 하였

다. 또한 표면의 가죽흔이나 옻칠흔 등의 유기물을 보호

하기 위해 확대경과 현미경으로 표면을 주의 깊게 관찰하

며 작업하였다. 취약한 편은 세척이 진행되면서 부서지거

나 결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의 Paraloid NAD-

10(in Xylene)용액에 침적하여 경화처리 하였다. 경화된

편은 건조 후 이물질 제거와 접합∙복원을 병행하여 실시

하였다. 가접합에는 다음 과정의 본접합에서 제거가 용이

한 수지인 Cemedine-C를 사용하였다. 가접합이 끝난 후

2차 X-ray1) 조사를 실시하여 유물 내부의 상태와 지판의

연결방법, 연결공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4. 강화처리

세척된 편의 이탈을 막기 위한 가접합을 마친 후 15%

Paraloid NAD-10(in Xylene)에 함침하여 60mmHg로

한 시간동안 진행하였다. 강화처리를 마친 후에는 편과

편이 서로 붙는 것을 막고 표면에 지나친 광택을 방지하

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5. 접합

판갑의 형태를 온전히 갖추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다. 접착제로는 Epoxy계 수지인 Araldite와 Devcon,

Cyano-Acrly계 수지인 순갑접착제, Cellulose계 수지인

Cemedine-C 등을 사용하여 편의 상태에 알맞게 선택하

여 사용하였다(Photo 4). 또한 접착면이 눈에 뛰는 부분

|   13

1) Techvelley 사의 soft X-ray로 촬영하였으며 촬영 조건은 80kVp, 5mA, 2mi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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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접착제, 충진제와 함께 분말화 된 천연 안료를 섞어

색을 맞춰주며 접합하였다. 해체한 후 확인한 결과 좌전

동이 후동부 뒤로 꺾인 상태로 매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전동과 후동판을 이어주는 개폐장치와 종장판을 정확

히 접합할 수 가 없었다. 또한 후동부의 오른쪽 하단부위

가 토압으로 인해 눌린 상태였기 때문에 복원과 동시에

접합을 진행하였다. 판갑의 복원과정에서 우전동과 후동

의 개폐장치가 연결되는 무판이 결실되고 후동부의 우측

하단에 개폐장치가 희미한 흔적으로만 남아 있었기 때문

에 복원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 두었다. 또한 후동부 경판

도 후에 편을 찾을 수 있다면 손쉽게 제거하여 다시 복원

할 수 있도록 복원제로 철판을 덮지 않고 따로 제작하여

접착하였다. 복원이 완료된 후에 Cemedine-C와 철가루

를 이용하여 질감을 살려주고 아크릴 물감을 이용하여 색

맞춤하였다.

우전동, 좌전동, 후동이 4-4-5매와 좌∙우측 측경판 2

Fig.1. Part name of plate armour 2)

2) ㄤ㮃㊑, 「加㏥ㆍ㊢➘의 㱟㨦䆍甲 㓐究」, 부산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3), p. 17.

Photo 4. Joining the fragments of plate arm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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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로 이루어진 종장판갑으로 확인되었다(Photo 5-6,

Fig. 1). 우전동의 종장지판은 측면 협부방향으로 들여 연

접되어 있으며 측면부의 결실로 인하여 후동과의 연결마

감(고리경첩 개폐)을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이다. 고대판

은 섶판과 연접한 종장판의 상단에 ㄱ자를 좌로 90�기울

인 형태의 지판을 덧대어 그 상단을 외만(㙔⩈) 되게 절판

복륜하였으며 나머지 연접된 종장지판은 그 상단을 뭉퉁

하게 마감처리 하였다(Photo 7). 고대판에서는 어깨걸이

연결공으로 보이는 구멍이 확인되었다.

특이하게도 도련판의 덧댐 없이 연접된 종장지판의 최

하단을 마감 하였으며 하단에는 등간격으로 가로 1 열의

구멍이 확인되며 좌전동과 연결되는 섶판의 측면 마감 복

륜공은 확인되지 않았다. 좌전동 역시 4매의 종장지판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섶판에서 측면 협부 쪽으로 들여 연

접하였다. 개폐장치는 상하 2개의 고리경첩이 연접되었

던 것으로 추정되며 새로운 형식으로 분류될 수 있겠다

(Photo 7). 이 경첩은 지판의 일부를 늘여 후동에 부착된

교구를 판띠로 감싼 후 못(   )으로 고정하였던 것으로 추

정된다. 개폐시 경첩이 위치한 무판이 교구가 부착된 후

동의 측면 지판을 밖으로 약간 덮어 감싸며 열리는 구조

로 실질적으로 몸에 닿는 후동의 측면에서만 복륜공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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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5. Plate armour after conservation treatment

Photo 6. The rear of plate armour after conservation
treatment

(a) Hingy of plate armour
(The hingy is made to put
on and off freely)

(c) Side neck-guard(left)

Photo 7. Radiograph of plate armour

(d) Side neck-guard(right)

(b) Chest of plate arm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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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된다. 고대판은 우전동의 그것에 대칭되게 덧대어져 있

고 절판복륜하였다. 고대판과 섶판을 제외한 연접한 지판

의 마감선을 따라 2열의 공열(孔⣀)이 확인되는데 그 용

도를 추정하기 어렵다. 도련판은 존재하지 않으며 좌전동

역시 하단에는 등간격으로 가로 1열 구멍이 확인되며 우

전동과 연결되는 섶판의 측면 마감 복륜공이 확인되었다.

후동판은 5매 중 가운데 판을 기준으로 양방향으로 내어

연접되어 있다. 일상적 종장판의 그것과 달리 후동판 하

단의 마감이 좌우 측면쪽으로 둥글게 올려 마무리 한 것

이 특징이다. 도련판 없이 아래 부분이 마감되어 있으며

상갑, 요찰 등의 부속갑과의 연결 가능성이 추정되는 1열

의 구멍들이 확인 된다. 가운데 지판의 하위에는 동래 복

천동 10호묘 판갑에서 관찰되는 것과 같은 관금구가 부

착되어 있다. 양측면에는 전동의 고리경첩과 연결되는 교

구가 상하 2개씩 존재한 것으로 보이며 우측면 상측 교구

는 잔존하지 않는다. 연접합 5매의 종장판 상단을 3단의

고대판 형식으로 덧대었으며 전동 고대판의 그것과 같이

어깨선을 따라 일련의 구멍이 확인된다.

경판과 측경판은 편의 결실로 인해 정확한 형태를 추정

하기 어렵다. 하지만 1쌍의 측경판 중 한쪽 경판의 형태가

잡혀 대략적인 윤곽과 하단의 복륜공으로 보이는 2열의

구멍들이 확인되었다. 모두 한판으로 구성되었으며 경판

과의 고정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틈과 연결공이 확인된다

(Photo 7). 이외에도 소찰편과 요찰편 그리고 철촉 등이

함께 수습되었고 요찰편으로 보이는 찰갑에서는 옻칠로

추정되는 유기흔이 관찰되었다. 또한 판갑의 조립에서 원

두병이 선명히 확인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상으로 김해 양동리 고분군 321호묘 출토 종장판갑

의 보존처리 과정 및 처리 후 상태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

번에 보존처리 된 양동리 출토 종장판갑은 5세기 초반의

자료로 그 구조나 제작 기법에 있어 개폐장치 및 후동부

의 아랫단 마감 등 동시대의 그것들과는 구분되는 여러

가지 특이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존처리에 의해 밝혀진 자료로서 4~5세기

대의 판갑 연구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보존처리에 도움을 주신 임지현,

백지연 선생님과 결실부분 복원에 많은

자료와 조언을 주신 송계현, 송정식, 강정무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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